
CERIK 건설이슈포커스
•

주요국의 건설 기능인력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3

요 약

▶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기능인력 육성 정책을 통하여 청년층의 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

- 2013년 6월 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중 50대 이상 근로

자가 50.5%를 차지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독일은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체

계(VET :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가 잘 이루어진 국가들로 꼽힘. 우리

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성에서 건설 기

능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

- 호주는 VET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함. VET

는 호주 자격 체계(AQF)를 근거로 구축돼 있으며,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함.

-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호주의 정부 기관은 재정 지원에 대한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

으로는 기술품질관리위원회(ASQA)와 사업자, 고용주,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는 각 산업별 위원회(ISC)가 제도를 이끌어 감.

-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또한 근로자의 직업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

된 자격 체계(EQF)를 만들어 직업훈련, 교육, 자격의 연계를 통해 일원화가 되도록 추

진하고 있음. 독일 직업교육 시스템의 특징 역시 이원화 시스템으로 학습과 일의 병행

을 통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인력 육성 체제 구축

- 일본은 최근 건설 숙련인력의 유입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젊고 유능한

건설 인력의 유입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해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 2015년

근로자 긴급 육성 지원 대책으로 ‘건설 기능인력 확보 육성 기금’을 조성함.

▶ 향후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에 적합한 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및

훈련 패키지 개발,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지원 등이 요망됨. 나아가 건설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의 설립과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범 건설산업 차원

의 재원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현재 개발된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과 괴리되는 여전히

상존. 확대 실시 전 현장 검증 및 Feed-back시스템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필요

- 현행 건설 기능인력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이론과 현장을 연계해 내국인 숙련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요망됨. 현행 일-학습병행제의 개선 등 요망

- 무엇보다 향후 양질의 교육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본과 같이 구체적인 목

표 설정과 실질적 재원 마련이 시급함.


